
Meditation

행다의 알아차림

직관은 대상을 있는 그대로 아는 인식이다. 있

는 그대로 아는 힘으로 모든 존재를 추론할 수 있

다. 추론하는 것은 사유 분석하여 통찰하는 것을 

말한다. 

직관을 통하지 않고 추론하는 것은 그 대상을 

오류하거나 왜곡할 수 있다. 반대로 직관을 통해 

바르게 알았다면 그 앎을 토대로 대상을 사유 분

석했을 때 그만큼 오류를 줄이고 왜곡에서 벗어

나는 통찰을 할 수 있다. 그러므로 행다의 알아차

림은 차명상의 바탕이 된다. 상상과 이야기 속에

서 일어나는 명상의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 그

대로 알아차리는 힘에 바탕을 둘 때 집중과 사유 

통찰과 자비, 그리고 이 모두를 회통하여 일미를 

깨닫게 한다.  

 

사유통찰-지혜

차(茶)를 매개로써 인간관계, 인연관계의 흐름

을 알아차리는 자체가 바로 지혜이다. 지혜가 있

으면 차의 색·향·미를 맛본다는 것 자체가 행

복하고 자유롭다. 흔히 우리들은 시각적으로 보

이는 대로 진실이라고 믿는 경우가 많다. 그렇지

만 진실이 아닌 경우가 많다. 진실을 알기 위하여 

겉모양의 틀을 깨트리고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

그것을 포착하여 알게 하는 것이 분석사유이다. 

마치 추리소설속의 주인공이 보이지 않는 범인을 

잡기 위해 조그마한 단서를 추론하여 범인을 잡

아내는 것과 같다.

이미지를 시각화 하는 상상

꿈과 상상과 현실은 장소만 다를 뿐 인식하는 

것이 같기 때문에 신체적 반응이 같게 나타난다. 

꿈속에서 강도를 만나면 땀 흘리고 도망가기 바

쁘다. 실제로는 꿈일 뿐이지만 신체적 반응이 있

음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. 하물며 상상은 더 말

할 나위 없다. 그래서 꿈과 상상과 현실은 같다고 

하는 것이다. 상상이라는 환경 속에서 집중인식과 

사유분석의 인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이다.

스토리

명상을 통하여 다르마의 이치가 드러나면 착

각과 왜곡과 잘못된 견해가 없어진다. 효과적으

로 착각과 왜곡과 잘못된 견해를 소멸시키기 위

해 스토리를 만들고 스토리를 구성하는 요소로써 

무상, 상호의존, 공 등의 다르마를 내용으로 한다. 

이야기를 구성하는 공과 연기, 무상, 그리고 오직 

마음뿐, 밖의 경계가 없다는 이치를 드러내는 지

혜가 매듭 역할을 한다. 그래서 이야기의 매듭이 

자성청정한 마음의 본성을 자극하여 잠재력을 이

끌어내고 가능성을 현실화한다. 이것이 차명상의 

특징이다. 

이야기는 지혜와 자비를 일으킨다. 매듭과 흐

름이 있기 때문이다. 흐름은 무상과 상호의존과 

인과로서 있음도 아니고 없음도 아닌 중도의 흐

름이며, 한마디로 다르마의 흐름이다. 매듭은 번

뇌 망상과 망념의 매듭이자 다르마를 아는 지혜

의 매듭이다. 자비와 지혜에 의해 망상과 망념이 

녹고 번뇌의 뿌리를 잘라 가면 속박하고 있던 번

뇌의 매듭은 사라지고 그 매듭이 다르마를 아는 

지혜와 자비의 매듭으로 바뀐다. 자비와 지혜의 

내용이 다르마이기 때문이다.

명상 중에 진행되는 이야기 속에는 물과 바람

이 있고 형상 등으로 풍광이 있다. 이 모두는 비유

와 상징과 심리 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마

음은 그 영향을 받아 아뢰야식의 종자들이 현상

으로 나타난다. 모두 본인의 심리현상이다. 그런

데 이를 현상으로 보는 것은 망상과 망념이 반응

하여 연쇄적으로 일어나게 된다. 반면 상징과 비

유와 심리의 내용은 다르마를 지칭하기 때문에 

나타나는 심리현상을 무상, 고, 무아, 상호의존 등 

다르마로 볼 때 마음(망상 망념)의 흐름은 멈추게 

된다. 즉, 지혜가 생기고 자비가 일어나기 때문이

다. 이렇게 차명상 틀의 구성요소는 무상, 상호의

존, 공 등의 다르마로 이루어져 있다. 그러므로 이

야기의 흐름을 따라가는 차명상의 수행의 정도에 

따라 깨달음과 자유라는 체험으로 나타난다. 

비유하자면 대나무는 비어 있다. 비어 있기만 

하면 대나무는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. 매듭이 있

기 때문에 대나무는 더 높이 자라난다. 마찬가지

로 대나무의 비어있음을 공성에 비유한다면 매듭

은 공성을 아는 자비와 지혜에 비유할 수 있다. 이 

지혜와 자비의 매듭으로 인하여 대나무에 비유되

는 수행자는 정신이 성숙해지면서 깨달음이 일어

나고 자유로워지게 된다. 

언구

차명상의 멘트의 언구는 스토리를 구성하고 다

르마를 표현한다. 그러므로 차 명상 스토리는 언

구로부터 출발하고 언구를 떠나 다르마의 뜻으로 

들어간다. 언구를 통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견해

가 무너지면서 마음의 변화가 생긴다. 마음의 변

화는 명상중 이해로 나타난다. 체험이 있다는 것

이며 그 체험에서 지혜가 생기는 것이다. 처음은 

언구를 통하여 내용을 파악하고 두 번째는 내용

의 뜻을 알아차리고 세 번째는 뜻으로 들어간다. 

내용이 파악되면 언구를 떠나는 것이며 뜻을 알

게 되면 그 내용을 떠나는 것이며 뜻으로 들어가

면 그 뜻을 버리는 것이다. 물론 언구를 통하여 바

로 뜻으로 들어가는 것이 최상이다.

그래서 수행자는 처음 길잡이의 언구의 멘트를 

통해 명상하고 다음에는 자기 자신에게 언구의 

멘트를 하고 그 다음에는 멘트 없이 명상하여야 

다르마의 뜻에 들어갈 수 있다. 

차명상 틀의 요소

첫째는 비유다.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을 설명

하기 위하여서는 비유가 필요하다. 비유는 설명

하기 힘든 수행체험을 표현할 수 있다. 예를 들어 

깨달음의 평등을 표현하기 위해 ‘허공과 같다’라

고 허공을 비유하여 표현한다. 감로차 명상과 오

색차 명상에서 차의 색·향·미가 모래에 물이 

스며들 듯이라고 비유하고 색한마음 다선의 찻물

의 맑고 투명함의 비유는 거울과 허공이다.  

둘째는 상징이다. 다실 꾸미기 명상에서 집은 

오온(五蘊)을 상징하며 명상정원은 수행 중의 내

면을 상징한다. 시냇물은 생사, 탐진치를 상징하

며 여섯 징검다리는 육바라밀, 연못은 선정, 연꽃

은 깨달음, 빈 마당은 공성, 다실은 완전한 깨달

음을 상징한다. 색한마음 다선에서는 찻잔-옹달

샘-연못-호수-바다-하늘은 몸을 상징하며 찻잔

의 찻물이 맑고 투명함, 연못의 물-호수의 물-바

닷물-하늘의 텅 빔의 맑고 투명함은 마음의 본성

을 상징한다. 

셋째는 심리다. 행다선에서 모든 행다하는 행

위에는 본인의 심리가 반영되어 있다. 오색차 명

상에서 색채는 심리이다. 색한마음 다선에서 찻

잔과 하늘까지의 이미지는 본인의 심리 현상이

다. 차명상의 상상과 이야기가 모두 심리로 이루

어져 있다.

넷째는 다르마(法)다. 다르마는 ①상호의존 ②

인과 ③변화(無常)·불만족(苦)·자아 없음(無

我) ④자성 없음(空)이다.

행다선에서 의도가 원인이 되어 행다하는 행위

가 일어나는 것은 원인과 결과라는 인과로 이루어

져 있다. 다실 꾸미기 명상도, 오색차 명상도, 색한

마음 다선도 모두 인과로 이루어져 있고 인(因)과 

과(果)의 상호 의존으로 이루어져 있다. 그리고 변

화·불만족·자아없음·자성 없음 등의 다르마가 

차명상의 틀을 구성하는 요소이다. 차명상의 모든 

명상 틀은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다. 

 

틀로 나타난 명상수단

결과이면서 수단이라는 것은 알아차림이 계

(戒)가 되고 알아차림이 익으면서 집중이 되어 정

(定)을 이루고 정을 의지하여 지혜가 생기기 때

문이다. 계·정·혜는 차명상의 틀을 통해 나타

나는 결과이면서 모든 존재의 근원으로 상승하는 

수단이 된다. 계·정·혜로 상승하는 과정에서 

일미(一味)를 아는 지혜가 잠재되어 있는 마음의 

무한 잠재능력과 가능성이 발휘되면서 범부가 성

인으로 바뀌는 것이다.

말하자면 알아차림을 통한 감각기관의 단속인 

계는 차명상의 틀을 통해 나타나는 결과이면서 

명상수단이 된다. 첫째, 행다할 때 대상에 반응하

는 느낌과 감정과 생각을 알아차릴 때 집중의 토

대가 되는 감각기관을 단속하여 도덕적인 계를 

이룬다. 계에 의지하여 일어나는 번뇌의 고요한 

삼매(定)는 명상대상에 대한 알아차림이 익어가

는 현상으로 집중이 생긴다. 집중은 찰나삼매를 

일으키고 본삼매에 들어갈 수 있는 수단이다. 삼

매는 정신적인 성숙을 가져온다. 모든 수행의 단

계는 삼매 속에서 이루어진다. 

알아차림 속에서 삼매가 일어나면 무상·고·

무아를 아는 지혜가 생긴다. 변하는 것은 불만족

스럽고 불만족은 뜻대로 안 된다. 그래서 주재하

는 자아가 없는 무아이다. 이렇게 무상·고·무

아의 지혜가 생기면 번뇌 속박은 풀어지고 자유

가 온다. 

차 명상으로 끝으로 자비선 명상의 연재를 마

친다. 자비공관 명상에 대한 것은 다음기회가 있

으면 소개하겠다. � <끝〉

알아차림 속 드러나는 삼매의 지혜

있는 그대로 아는 추론의 힘

직관 통해야 왜곡 최소화돼

바르게 알수록 一味 깨달아

범부가 성인으로 거듭나게 해

지운 스님의 자비선 명상

5. 자비다선 차명상

4) 차명상의 네 가지 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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